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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눈에 보이니 말이죠. 
디자인 스튜디오 ‘북극섬’을 운영하는 디자이너 김재하 고객님의 집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벽면을 빼곡히 채운 디자인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서 거실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디자이너님은 MBTI 마저 ‘집돌이’ 기질로 유명
한 INFP 라고 하는데요. 집밖에 잘나가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쿠팡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 안에 그 만
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가는 김재하 디자이너를 만나 쿠팡 생활기를 들어봤습니다.

*INFP(인프피): MBTI 16가지 성격유형 중 하나로, 내향형(I)-직관형(N)-감정형(F)-인식형(P)이 조합된 유형입니다. 낭만적인 ‘집돌
이’, ‘집순이’들이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김재하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들

김재하 고객님은 성균관대에서 패턴, 텍스타일, 공간 등 표면에 대한 디자인을 공부하는 서피스 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EXO 수호의 ‘자화상’ 앨범 내지 디자인, 김혜원 음악 전시회 ‘착즙의 함수’ 
포스터 디자인, 철학 학문 공동체 ‘전기가오리’ 로고 및 웹 디자인 등 분야를 넘나들며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4년 차까지는 학생 때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탑에 위치한 이전 집은 아늑한 맛은 있었지만
일에 최적화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다음 집에는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18155/
https://jaeha.kim/
https://philo-electro-ray.org/%EC%86%8C%EA%B0%9C/


옥탑에 위치했던 이전에 살던 집 (사진=김재하 제공)
지난 해, 이사 준비를 하며, 집을 구할 때부터 홈오피스를 위한 가구 배치를 상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본 순간, 
이 정도면 홈오피스를 제대로 꾸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대해 정한 게 ‘무조건 거실은 일터’였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은 쉬는 공간인데, 저에게 집은 일하는 곳에 가깝
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공간인 거실은 일하는 공간이어야 했어요. 그 구조가 나오는 집이 딱 이 집이었고요. 처음 집을 볼 때부터
여기에다(창 측) 컴퓨터를 두고, 여기에다(거실 우측) 책장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일하기 편하게 가구를 배치한 거실

상상하던 집을 찾았지만, 공간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큰 돈을 들여 주문 제작한 가구와 디자
이너 브랜드 조명을 들여놓았지만, 집 안의 모든 걸 비싼 제품으로 채울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못생긴 물건을 집에 들이는 건 용
납이 안 됐습니다. 디자이너님은 쿠팡을 통해 많은 집기를 샀다고 합니다. 쿠팡 안에 워낙 다양한 물건이 있다 보니, 눈에 거슬리
는 부분이 없는 생활 집기류를 골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형태의 주전자와 수저통. 모두 쿠팡에서 구매했다.

“이 주전자를 쿠팡에서 샀다는 게 좀 자랑스러워요. 화분 물 주는 것 중에 예쁜 게 잘 없거든요. 특히 저렴한 것 중에서는 더요. 수



저통도 쿠팡에서 샀는데, 스테인리스으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잘 없어요. 보통 이런 수저통은 조잡하게 장식돼 있
거나, 사기재질로 돼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하거든요. 이런 게 예쁘지 않으면 어디 숨겨야 하잖아요.”

주방용 각종 용기와 집게. 오프라인에서는 구하기 까다로운 물건들이지만 와우 멤버십 혜택을 이용해 무료로 배송 받
았다. 

이렇듯 김재하 디자이너는 와우 멤버십으로 이사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로켓배송 상품은 지정일 배송이 돼, 모든 물
건이 이사 날에 맞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는 로켓설치 서비스도 유용하게 이용했죠. 

“일단, 와우 멤버십을 쓰고 있으니까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비가 안 들어서 싸요. 또, 빨라서 좋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제조사의 물건도 로켓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스트랩, 치즈 강판 이런 것도 좋은 브랜드가 다 따로 있는데, 그런 것도 
쿠팡이 진짜 저렴하게 팔아요.“

로켓배송으로 주문한 ‘아티산 & 아티스트’의 카메라 스트랩 
디자이너님은 업무를 위해서도 쿠팡을 종종 사용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컴퓨터 한 대면 일할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은 디자인 일이
지만, 의외로 프리랜서에겐 급하게 필요한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김재하 고객님의 경우, 비주얼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 사진 작업이나, 디자인 강연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진 작업은 현장 상황이 촬영 직전에 전달될 때가 많아서 촬
영 준비 시 쿠팡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하네요. 쿠팡만큼 언제든 빠르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는 힘드니까요. 



디자이너 김재하 고객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에게 딱 맞는 집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쿠팡도 언제나 고객
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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